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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lly, the outcomes of the historical study in some domain would be a most fundamental and basic

reference for understanding the essential and core component of them. Specially in case of social science,

the importance of historical research much more emphasized that would be divided into independent

academic field. In Korean history including fisheries business and industry, the most remarkable historic

event would be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that one of the most obstacle should overcome.

Though the fisheries business and industry of Korea have considerable own history, the research and

study of that not so much have been performed or investigated includ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Most of the existing research of fisheries history have merely focused on partial topics like

‘Fishermen’s Association’,‘Fisheries Industry Despoliation’. And the historical study of fisheries

business and industry’s overall status and trend in local area except Pusan also not enough. 

The aims of this study are exploring the fisheries trends and statu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Tongyeong and finding out the overall major fisheries business issues that would be a better

understanding the Korean fisheries industry. Achieving that Objectives, over 800 articles of media,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other historical data were gathered, refined and analyzed. 

This paper focused on of major fisheries topics and issues that including overall fisheries status, trends,

fisheries catches, local fisheries cooperatives and fisheries exhibition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Tong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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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어업·수산업은 3면이 바다라는

지리적 여건과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천혜의

자연 및 환경적 요인을 배경으로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은 물론이고 사회적 및 문화적인

영향력이 상당한 산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러한 대내외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

하고 현재 어업과 수산업에 대한 역사적인 차원

에서의 학술적인 연구나 조사는 상대적으로 다

소 미흡하다. 

한편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일본제국주의

강점기의 어업과 수산업에 대한 연구는 당시 산

업적 특징과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식민사관(植民史觀)의 극복을 통

한 민족사관의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말과 대한제국 그리고 일본제국주

의 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

들은 주제에 있어서 본다면 어업협동조합 혹은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연구(Choi, 1980; 1981)

나 일본제국주의의 어업 수탈에 대한 연구(Jang,

2011)와 같이 특정 분야에서는 탁월한 역사적 고

증과 검증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

정의 주제의 집중된 경향이 있으며 또한 이러한

주제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한 연구들은 최근 들어

서 거의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서 다양한 연구 주

제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국적인 단위가 아닌 지역의 어업이나

수산업의 동향이나 현황 등에 대한 연구는 부산

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의 연구들(Kim, 2007;

Shim, 2011)과 서해안 일부 지역에 대한 연구

(Kim et al., 2004)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실

정이다. 이러한 주제의 다양성의 문제나 지역에

대한 연구들이 많지 않은 이유로는 당시의 시대

적, 역사적 상황과 현황에 대한 자료들이 현재

충분히 확보되어있지 못하고 대부분 소실되거

나 유실된 점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자료

들이 최근 디지털화와 전자문서화를 통해서 어

느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업 및 수산 분야

에서 관련된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연구의 영

속성이나 지속적인 심층연구가 다른 학문분야

에 비하여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태생적인 제약은 존재

하지만, 기존의 제한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는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문헌, 언론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status of fisheries in Korea had been deteriorated for exploitation of

Japanese imperialism and Japanese fisheries capitalist during that period. Though the level of Tongyeong in

fisheries was very high in terms of catches ratio and population of fisherman, the distribution networks of

fishermen’s association was not good enough. And the Tongyeong fisheries exhibition in 1922 has positive

aspects for considering both composition of organization and educational activity. 

Even though the results and findings would be a helpful guidelines for understanding the fisheries

business trends and status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more research and study of that should be

accomplished.

Keywords : Fisheries Business, Characteristics and Trends, Tongyeong,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Fisheries Catches & Distribution

–76–

이 동 호



매체 등을 토대로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동안

의 수산업분야에서 중심이 되었던 지역 중 하나

인 통영을 대상으로 당시의 동향과 주요 특징들

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 당시 통

영의 수산산업의 실상을 규명하고 일본제국주

의의 착취, 수탈과 관련된 정책이나 동향을 이해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연구로써의 의의를 가지

고자 하였다. 

연구의 구성과 진행은 먼저 해당 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대한제

국과 일제 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어업과 수산업

의 동향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될 1차 자료 수집은 언론매체, 조선왕조실

록, 조선총독부관보와 기타 문서 등을 대상으로

통영지역의 수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

는 문헌을 표본으로 수집하였다. 이 중에서 언론

매체의 경우에는 현재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 소

위 일본제국주의의 문화정치시기인 1920년경

대부분 창간되어 이 기간을 중심으로 조사하였

고, 다른 문헌들은 대부분 해당시기 전부를 대상

으로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들은 800여

건이 넘는 언론자료를 중심으로 총독부문서와

통감부문서 등이 조사대상 문헌으로 추출되었

고 이중에서 다시 통영지역의 어업 및 수산업의

현황을 다루고 있는 주요 문헌들을 재정리하였

다. 정리된 자료들을 토대로 통영지역의 현황과

동향 그리고 어업 및 수산업과 관련된 주요한 논

제별로 정리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내용

과 분석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어업 및 수산업과

관련된 중요 역사적 사건들과 동향들의 주요 내

용과 의미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Ⅱ. 일제강점기의 어업 및 수산업 개관

1. 일제강점기 경남지역의 어획고 동향

일제강점기 통영지역의 수산현황을 분석하기

에 앞서 당시 대한제국과 경남지역의 수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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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nual Amount of Fisheries Catches of Domestic & Gyeongnam(1,000 Won(圓))

source : Analyzed and Revised based on Statistical Yearbook of the Japanese

Residency-General(1911-1942)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2015)

Year
Domestic

(A)

Gyeongnam

(B)

Ratio

(B/A)
Year

Domestic

(A)

Gyeongnam

(B)

Ratio

(B/A)

1911 4,597,853 2,544,595 55.34% 1927 64,075,250 18,251,472 28.48%

1912 12,619,356 4,784,173 37.91% 1928 66,114,052 17,500,617 26.47%

1913 11,056,283 4,156,094 37.59% 1929 65,338,398 17,084,383 26.15%

1914 12,064,685 4,703,286 38.98% 1930 50,129,028 12,608,053 25.15%

1915 13,234,941 5,291,015 39.98% 1931 46,578,170 11,892,900 25.53%

1916 15,955,922 5,590,913 35.04% 1932 46,263,592 12,806,171 27.68%

1917 20,913,292 7,517,822 35.95% 1933 51,378,158 10,973,994 21.36%

1918 32,863,402 12,206,212 37.14% 1934 57,777,901 12,493,553 21.62%

1919 43,844,584 16,313,339 37.21% 1935 65,966,614 13,068,127 19.81%

1920 39,264,645 13,855,932 35.29% 1936 79,879,137 13,173,971 16.49%

1921 44,997,590 17,405,830 38.68% 1937 89,920,363 14,328,689 15.93%

1922 47,536,081 17,149,196 36.08% 1938 87,082,880 15,203,587 17.46%

1923 51,722,932 18,617,059 35.99% 1939 151,098,000 18,084,217 11.97%

1924 51,997,921 18,220,394 35.04% 1940 175,498,949 25,164,167 14.34%

1925 51,551,642 18,376,515 35.65% 1941 166,750,671 26,116,131 15.66%

1926 53,742,867 17,901,004 33.31% 1942 162,066,840 27,467,450 16.95%



을 어획고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Table 1

과 Fig. 1로 나타낼 수 있다. 해당 통계자료의 주

요 출처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인데, 이 자료에

서 보면 조사항목에서 다소 상이한 점이 존재한

다. 먼저 1911년부터 1933년까지는 각 시도별 출

어선수, 승조인원, 어획고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1934년에서 1942년까지는 각 시도별 어

획량과 어획고 및 어종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따라서 표와 그림의 작성에는 자료정리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해서 어획고만을 중심으

로 요약하였다. 

Table 1은 일제강점기 전국의 수산물 어획고

와 경상남도의 어획고 그리고 전국대비 경남이

차지하는 어획고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1911년에는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가 이후 1926년까지는 30%대로 떨어졌으며

1927년 이후부터 1934년까지는 20%대로 그리

고 1935년 이후에는 10%대로 그 비중이 점점 감

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은 이러한

추세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나 전국적인 어획고의 증

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어업인의 어장진출, 어

업이주 등과 같은 어업침탈 정책의 직접 혹은 간

접적인 영향을 하나의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으

며 이러한 변화에 따른 당시 일본의 선진어업기

술의 도입에 의한 전반적인 어획고의 증가를 하

나의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는

경남의 어획고 비율의 감소에 대한 1920년에서

1930년까지 언론매체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흉

어(凶漁)에 대한 내용이 상당수 있는 데, 이러한

원인을 일제강점기 당시의 경남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흉어(凶漁)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언급

하고 있는 기사 (Dong-A Ilbo, 1922.12.08.;

1935.10.18.)와 남해 주요 어장에서 발생한 일본

특정 기업들의 급격한 어획고 증가와 매출 증가

(Kim, 2007)로 인한 어족자원의 심각한 타격 그

리고 대구불법조업과 어업자원보존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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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2015)

Fig. 1. Trends of Annual Amount of Fisheries Catches.



안 개발을 위한 노력에 대한 기사(Chosun Ilbo,

1932.02.14.)와 일본재벌의 진해만 독점과 대량

어획에 대한 일반어민의 피해를 지적한 내용

(Dong-A Ilbo, 1922.10.03.)을 볼 때 간접적으로

나마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2. 수산물 일본 수출현황

일제강점기의 어업 및 수산과 관련한 방대한

신문기사들 중에서 대(對)일본 수출에 대한 구

체적인 기사는 상당히 적은 편인데, 동아일보

(Dong-A Ilbo, 1926.09.03.)의 기사를 보면 1924

년과 1925년에 대한 세부적인 수출 통계자료가

언급되고 있다. 선어의 경우를 살펴보면, 1924년

에는 약 42만톤을 수출하였고 금액으로는 약

1,020만원의 수출액으로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

다. 또한 1925년에는 수출물량이 60%정도 감소

한 약 25만톤을 수출하였으며 수출금액으로는

68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어를 제외한 품목에 대한 내용도 이 기사에

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의

Table 2와 같다. 세부적으로 수출품의 내용을 살

펴보면 선어 수출의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마른멸치(乾鰮), 해태(海

苔), 염어(鹽魚), 마른대구(乾鱈), 건패(乾貝), 건

하(乾鰕), 해삼(海蔘), 명태(明太魚), 까나리(玉

筋魚) 등이 주요 품목으로 나와 있다. 표에서 산

출된 수치는 당시 대한제국 교역국 전체를 대상

으로 한 통계자료로 일본수출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는 있지만 중국, 러시아 등 다른 지역으로

수출도 포함되어 있다. 

표에서 보면 건제품이나 가공품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마른김

(海苔)과 마른멸치(乾鰮)로 나타나 있다. 이 두

품종은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쌀(Rice) 가격을 기

준으로 했을 때 약 190억원, 생산자물가지수(PI:

Producer price Index)를 기준으로 했을 때 70억원

에 해당한다(Bank of Korea, 2015). 한편 일부 자

료의 누락이 있기는 하지만 조선총독부 관보에

기록된 일제강점기 수산물 수출에 대한 내용을

참고로 일본으로 수출된 수산관련 품목들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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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isheries Export Summary of 1924 & 1925

Source : Dong-A Ilbo, 1926.09.03

1924 Current Value(2015.04, ￦) 1925 Current Value(2015.04, ￦)

Won(圓) Rice based PI based Won(圓) Rice based PI based

Dried Anchovy

(乾鰮)
2,725,394 19,531,062,588 7,749,863,385 2,897,293 22,669,337,318 9,103,223,069 

Dried Cod

(乾鱈)
628,011 4,500,531,720 1,785,796,642 763,011 5,970,039,529 2,397,361,722 

Sand Lance

(玉筋魚)
262,206 1,879,053,743 745,602,536 434,105 3,396,574,898 1,363,947,192 

Salted Fish

(鹽魚)
1,682,113 12,054,570,563 4,783,215,179 1,948,988 15,249,498,895 6,123,672,174 

Pollack

(明太魚)
507,555 3,637,304,724 1,443,270,922 315,861 2,471,396,422 992,427,463 

Dried Shellfish

(乾貝)
705,823 5,058,157,899 2,007,060,933 633,932 4,960,084,584 1,991,798,692 

Dried Shrimp

(乾鰕)
459,800 3,295,076,814 1,307,475,978 269,800 2,111,000,582 847,704,938 

Sea Cucumber

(海蔘)
622,957 4,464,313,107 1,771,425,212 459,957 3,598,849,127 1,445,173,537 

Red Laver

(海苔)
2,742,177 19,651,335,042 7,797,587,112 2,198,816 17,204,232,228 6,908,625,581 



심으로 요약하면 다음의 Table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에서는 일부항목들이 누락된 것이 있는데,

통계연보 자체에 누락된 것도 있고 1927년부터

통계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의 변화에 의한 부

분도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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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nual Summary of Fisheries Export to Japan(1,000won(圓))

Source: Analyzed and Revised based on Statistical Yearbook of the Japanese Residency-General(1911-1943)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2015); -: N/A

Year

Fresh

Fish

(鮮魚)

Dried

Fish

(乾魚)

Salted

Fish

(鹽魚)

Red

Laver

(海苔)

Fish

Oil

(魚油)

Seaweed

(海藻類)

Dried

Shellfish

(乾貝)

Sea

Cucumber

(海蔘)

Agar

(天草)

Dried

Fish

Fertilize

Whale

Dried

Shrimp

(乾鰕)

Sum

1911 96 - - - - - - - - 265 - - 361

1912 100 204 - - - - - - - 361 - - 665

1913 138 533 - - - - - - - 238 - - 909

1914 141 501 159 - - - - 64 154 305 321 108 1,753

1915 118 568 100 - - - - 74 180 257 316 89 1,702

1916 126 938 127 - - - - 110 217 310 235 86 2,149

1917 383 1,515 177 - - - - 168 210 317 374 161 3,305

1918 3,815 3,298 592 - - - - 115 292 173 532 203 9,020

1919 5,630 4,009 1,049 - - - - 50 282 613 695 173 12,501

1920 6,580 3,635 1,055 - - 455 - 119 125 565 430 290 13,254

1921 7,096 3,895 981 - - 1,006 - 69 196 219 312 215 13,989

1922 7,183 4,385 812 - - 942 - 74 285 109 413 134 14,337

1923 8,155 5,017 963 - - 792 - 119 482 249 233 273 16,283

1924 9,749 4,854 1,170 - - - - 158 781 270 235 439 17,656

1925 6,407 4,817 1,271 - - - - 106 880 225 409 229 14,344

1926 7,518 4,563 991 - - - - 98 393 239 572 202 14,576

1927 5,939 4,995 826 2,725 - 1,253 497 91 - - - - 16,326

1928 6,273 4,895 910 2,586 - 1,500 488 122 - - - - 16,774

1929 5,727 6,217 581 4,295 - 1,344 606 69 - - - - 18,839

1930 5,115 4,327 527 1,990 - 917 506 18 - - - - 13,400

1931 4,427 4,029 489 2,113 - 1,159 363 21 - - - - 12,601

1932 4,650 4,337 462 2,086 - 912 164 64 - - - - 12,675

1933 5,269 4,248 581 3,402 - 1,178 267 61 - - - - 15,006

1934 5,317 5,543 842 3,639 1,184 1,035 - - - - - - 17,560

1935 5,202 4,454 712 2,121 5,455 1,613 - - - - - - 19,557

1936 4,174 3,441 669 3,969 8,176 1,745 - - - - - - 22,174

1937 5,672 3,916 644 4,086 7,755 1,691 - - - - - - 23,764

1938 6,818 5,159 687 6,558 7,534 1,408 - - - - - - 28,164

1939 8,062 6,427 1,814 9,144 12,183 3,808 - - - - - - 41,438

1940 7,945 11,147 2,876 16,057 - 2,775 - - - - - - 40,800

1941 11,084 10,281 3,137 19,835 - 1,928 - - - - - - 46,265

1942 15,204 12,997 4,246 16,714 - 3,662 - - - - - - 52,823

1943 11,155 10,437 2,266 26,801 - 694 - - - - - - 51,353

Sum 181,268 149,582 31,716 128,121 42,287 31,817 2,891 1,770 4,477 4,715 5,077 2,602



우뭇가사리(天草)나 말린새우(乾鰕)의 경우에

는 해조류 혹은 건어(乾魚)에 포함되어 조사되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와 그림에서 보면 1918년부터 일본수출의

물량이 선어의 경우 전년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건어, 염어 등 대부분의 품목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부

통계자료가 누락된 부분을 제외하고 볼 때, 1940

년을 전후하여 일본수출의 증가가 현저하게 나

타나고 있고, 특히 마른김과 선어의 경우에는 상

당한 증가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수치가 정확한 통계적 과정을 통해서

조사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일본으로 수출되

는 수산품 급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하겠지만 1918년 경의 증가는 카시이

겐타로(香椎源太郞)를 위시한 일본 어업자본 세

력이 급격하게 성장한 것을 하나의 이유로 추정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의 근거로는 1918년 카

시이가 조선수산수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본격

적으로 수산수출에 대한 사업을 시작(Lee, 2015)

하였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1940년 즈

음의 현상은 당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군용

수요와 일본 자국 내의 식량을 충족하기 위하여

상당한 양의 수출이 발생한 것(Johnston, 1953)으

로 추정된다. 

Ⅲ. 일제강점기 통영지역의 수산관련 주요
현황

1. 수산 및 어업 생산의 전반적 동향

1) 통영지역 어업·수산업의 입지와 현황

일제강점기 통영지역에서 어업 및 수산업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대구정치망과 관련된 어

업조합에 대한 것을 꼽을 수 있는데, 경남지역에

서 가장 큰 어장과 어획고를 기록하고 있던 통영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어업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의 침탈과 수탈을 단

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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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Analyzed and Revised based on Statistical Yearbook of the Japanese Residency-General(1911-1942)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2015)

Fig. 2. Trends of Major Fisheries Export to Japan.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지는 기존의 선

행연구들(Choi, 1980, 1981; Kim & Choi, 2013,

Lee, 2015)에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논의가 되

었기에 세부적인 분석의 대상에서는 제외하도

록 하였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조선말과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강점기 당시의 통영지역

어장은 생계를 전담하는 터전이자 경남지역 최

고의 어장임과 동시에 이러한 이권을 노리는 일

본제국주의와 그 산하 자본가들의 약탈대상이

된 어업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그 소유권 혹은 어

업권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상태(Lee, 2015)라

고 할 수 있다. 

앞서 Table 1의 당시 어획고를 분석한 결과에

서 1911년 55%부터 1942년 17%로 경남지역의

어획고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남지역의 어

획고 중 통영지역의 비중을 지역이 아닌 개별 도

시별로 통계자료를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

워 관련기사를 토대로 간접적으로 추론하였다.

먼저 수산물 생산과 어획량에 있어서는 경남지

역의 1/3 정도를 차지(Chosun Ilbo, 1924.08.31.;

Dong-A Ilbo, 1928.09.25.)하고 있으며, 1920년대

에 평균적으로 1,000만원 이상의 연간생산액을

기 록 하 는 어 장 의 중 심 지 (Maeil Sinbo,

1922.01.16.)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1930년대에

는 이러한 연간산액이 2배 이상 증가하여 2,000

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 (Dong-A Ilbo,

1931.03.24.; 1933.10.03.)으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수산지(Lee et al., 2010)에 기록된 1908년

(隆熙 2년, 메이지 41년)의 대한제국 어획고는

600만원에서 7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있는데,

약 10년이 지난 후인 1920년 초기에 통영에서만

1,000만이 넘는 어획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

(Maeil Sinbo, 1922.01.16.)으로 나타나 수산분야

에 있어서 상당한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다는 점

과 일본제국주의의 어업과 수산업에 대한 식민

지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이러한 통영지역의 수산생산물

중에서 포(脯)나 앵간(櫻干) 등의 수산제조물이

1/3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Dong-A Ilbo,

1922.05.08., 1928.09.25.; Chosun Ilbo, 1924.10.14.)

으로 나타나있는데,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는

품종이었으며 선어의 경우에는 양륙(揚陸)되어

현재의 서울인 경성이나 개성으로 판매되었고

일본으로 수출되는 선어의 경우에는 양륙의 과

정을 거치지 않고 상당부분이 해상에서 바로 일

본의 시모노세키(下關) 등으로 바로 수출(Dong-

A Ilbo, 1931.03.24.)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관련 통계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까지 합하

면 5,000만원 이상으로 추정 (Dong-A Ilbo,

1933.10.03.)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2) 통영지역의 어업·수산업과 인구통계분석

통영지역의 인구통계조사자료 중에서 일부이

기는 하지만 당시 신문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살

펴보면 먼저 1933년의 경우 통영의 인구는 16만

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Dong-A Ilbo, 1933.04.22.)

되었으며 이 중에서 약 3.5% 정도가 일본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 한편 1935년의 자료(Chosun,

1934.06.19.)에서 보면 전년대비 약 1.7% 증가한

16만 6,000여명으로 조사되어 있다. 전체의 인구

중 직업이 어업인 사람은 16,885명으로 소개되

고 있는데 농업 인구가 많은 편이기는 하나 상대

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인 1933년 당시의 경상남도

전체 어업인구는 42,833명(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5)으로 이러한 수치가 정

확하다면, 경상남도 어업인구의 약 40% 정도가

통영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영지역이 당시 상당한 어업 및 수산업의 중심

지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Table 4에

이러한 내용들이 요약되어 나타나 있지만 어업

인구 외에 상업과 공업(제조업)의 인구도 상당

하다는 점은 당시 통영지역의 주요 수산가공품

산업의 입지를 설명하는 단적인 자료이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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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의 비율이 전체의 0.3%라는 점도 당시 통영

의 경제상황이 상당한 호황이었으며 활발한 경

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자료

라고 할 것이다. 

2. 주요 어종별 전반적 어획 현황

통영지역의 주요 어종별 어획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1924년과 1934년의 자료(Chosun

Ilbo, 1924.10.14.; 1934.06.19.)에서 보면 수산업

분야에서 주요 어획물과 금액이 기사에 나타나

있는데 일부는 판독하기가 어렵지만 식별 가능

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어획고와 현재가치로 정

리하면 Table 5와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통영지역의 어획의 주종

은 멸치, 대구, 고등어, 전갱이 등으로 나타나 있

으며 일부 누락된 어종의 어획고를 제외하더라

도 전반적으로 10년간의 어획고가 상당히 감소

하였다. 멸치의 경우 약 65.0% 감소한 것을 비롯

하여 대구 40.3%, 고등어 31.1%, 조기 32.9%, 삼

치 53.5%, 갈치 49.4%로 평균적으로 45%이상 10

년 전에 비해서 어획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이러한 통영지역의 어획에 대한 변화추

세를 분석하기 위하여 1921년부터 1939년까지

신문기사와 같은 언론매체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요 어종에 대한 어획고의 풍흉과 관련된 기사

들을 조사하였다. 일부 연도에는 관련 기사가 존

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몇몇의 경우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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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mographics of Tongyeong in 1933&1934

Source : Dong-A Ilbo, 1933.04.22.; Chosun Ilbo, 1934.06.19.

Ethnic Group
Population

(1933)
Occupation

Population

(1934) 

Korean 158,148 Agriculture 114,342

Japanese 5,643 Fisheries 16,885

Manufacturing 4,425

Commerce 10,653

Public Service 4,498

Others 15,268

Unemployed 506

Sum 163,791 Sum 166,577

Chinese 62 Chinese 79

English 6 Others 2

Table 5. Major Fisheries Catches of 1923 & 1933 in Tongyeong (measure: Won)

Source : Chosun Ilbo, 1924.10.14.; 1934.06.19.

Year

Fish Species 

1923 1933 Current Value(kg/￦)

Amount Amount M/T Price(kg) Rice based PI Based

Mackerel(鯖) 535,000 166,400 468 0.356 4,534 1,638

Anchovy(鰮) 2,380,640 1,546,973 8,603 0.180 2,293 828

Cod(鱈) 847,800 342,000 3,206 0.107 1,360 491

Yellow croaker(石頭魚) 156,500 51,500 295 0.174 2,225 804

Japanese Spanish mackerel(鰆) 213,000 114,000 128 0.889 11,336 4,095

Cutlass fish(大刀魚) 257,000 126,880 1,139 0.111 1,420 513

Red Laver(海苔) - 78,066 88 0.889 11,336 4,095

Halibut(鰈) - 70,000 632 0.111 1,413 510

Sea cucumber(海蔘) - 29,640 638 0.046 593 214

Shrimp(蝦) - 12,070 17 0.691 8,808 3,182

Horse mackerel(鰺) - 225,600 1,694 0.133 1,698 613

Flatfish(平目) - 187,200 144 1.300 16,579 5,988

Abalone(鮑) - 23,840 24 1.002 12,777 4,615

Octopus(章魚) - 147,735 739 0.200 2,551 921

Sea eel(穴子) - 173,100 779 0.222 2,83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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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ummary of Annual Catches Status of Tongyeong

(△:Good(豐漁), ▼:Bad(凶漁))

Source : C(Chosun Ilbo), D(Dong-A Ilbo), M(Maeil Sinbo) / YYYYMMDD

Year
Cod

(鱈)

Anchovy

(鰮)

Horse

mackerel(鯵)

Mackerel

(鯖)

Sardine

(鰯)

Cutlassfish

(大刀魚)

1921 ▼19210223M

1922 ▼19221208D

1923

1924

1925 ▼19251231D

1926 ▼19261209D

1927 ▼19270111C

▼19270111D

1928 ▼19280115D △19281012D △19281017D △19281027D

▼19281226D △19281103D △19281018C △19281102D

△19281230D △19281027D

△19281102D

1929 ▼19290111D △19321220D

▼19290122D ▼19290527D

▼19291218D

1930 ▼19301115D ▼19320908D △19300920D

▼19321220D △19300924D

1931 ▼19311220D ▼19321220D ▼19310915D

▼19320216D

1932 ▼19320131D △19321220D

▼19320214C △19320611D

▼19320216D △19321013D

▼19320218D

▼19320306D

▼19321213D

1933 ▼19330919D

▼19330922D

▼19331003D

▼19331226D

1934 ▼19340117D △19341129D △19341213D

▼19340123D

▼19340125D

▼19340127D

▼19340207D

▼19340223D

▼19340225D

▼19341213D

▼19341227D

1935 ▼19350102D △19350821D ▼19350810D △19360728D

▼19351008D ▼19351008D △19370711D

▼19351210D ▼19351018C

1936 ▼19360107D ▼19360722D △19360226D △19360728D

▼19360226D ▼19360728D △19370711D

1937 △19370203C △19370711D

▼19371231D ▼19360728D

1938

1939 ▼19390317D △19390314D ▼19390912D



시적인 어획고의 증감에 대한 내용만을 언급하

고 있는 기사도 존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수집

된 자료들을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의 Table 6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먼저 표에서는 통영의 대표적 어종으로 6개를

분석하였는데, 일제강점기의 신문에 표기된 어

종에 대한 표기는 다소 불명확한 점이 상당수 있

다는 점을 전제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

혀둔다. 대표적으로 남해안 지역에서 멸치로 통

용되는 온어(鰮魚)는 정어리와 멸치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었는데, 현재의 북한

지방의 해역과 동해지역 해역에서 어획되는 경

우에는 정어리로 대부분 사용(Dong-A Ilbo,

1926.06.24.; 1936.02.15.; 1939.06.17.)되고 있었

으며 통영·마산·진해만 등 남해에서는 멸치

로 대부분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표기 구분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유지하

기 위하여 일제강점기의 주요 수산관련 상황을

다루고 있는 한국수산지(Lee et al., 2010)에서 사

용되는 어류표기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 주요 어획어종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먼저 대구(鱈魚)의 경우 일제강점기의 분

석기간인 1921년부터 1938년까지 1937년 2월 즈

음을 제외하고 거의 20년 동안 계속해서 어획이

감소하거나 흉어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1920년대 초기 어획고를 현재 가치로

추정했을 때, 약 300억에서 900억 정도인 거의

1,000만원(圓) 이르고 있지만 1930년대로 들어

서면서 대구의 어획고는 당시 금액으로 3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Chosun Ilbo,

1934.06.19.)되었다. 이러한 어획고 감소의 직접

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통영을 비롯한 경남지역의 조류와 기온 등의 자

연적 요건의 변화와 남해지역의 주요 어장에서

일본 어업인과 당시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대구

어장에 지나치게 집중하였고 또한 대구 어업권

의 권리에 대한 분쟁(Lee, 2015)으로 어업권 관리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과도한 어획과

불법적인 어업이 만연하였다는 점과 어획과 병

행해야하는 어족자원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추론할 수 있다.

Fig. 3은 1921년부터 1939년까지 통영지역 해

당어업의 풍흉에 대한 기사들을 중심으로 어획

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평균적인 어획량을 기록하였을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구의 경우

에는 전 시기에 걸쳐서 흉작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멸치(鰮魚)의 경우에는 통영에서 어획되

는 대표적인 어종으로 이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

요하겠지만 그림에서 보면 3－4년을 주기로 풍

흉을 반복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갱이(鰺魚)의 경우에도 멸치와 유사한 형태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림에 나타나 있으며

1928년과 1930년 사이에 상당한 어획을 기록하

다가 이후 감소 혹은 평균적인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등어(鯖魚)의 경우

에는 우리 민족이 상당히 선호하고 그 소비가 많

은 대표적인 어종인데, 해당기간 동안 풍흉에 대

한 기사가 1928년과 1936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꾸준한 어획을 올렸던 것으

로 추정된다. 

한편, 정어리(鰯魚)의 경우에는 다소 특이한

점이 있는데, 1930년대 초반까지는 어획이나 판

매에 대한 기사가 거의 없다가 1930년대 후반에

현재가치로 약 8억원 이상인 당시 금액으로 100

만원 (圓 )의 수확이 몇 년간 있었다고 언급

(Dong-A Ilbo, 1936.07.28.)되고 있다 . 정어리의

경우 2차 세계대전을 즈음해서는 일본으로 착취

해가는 대표적인 식량으로 1931년에서 1938년

까지 연간 150만톤 이상 반출 혹은 수출되었으

며 이는 일본내소비량의 42%를 차지하는 막대

한 규모였다(Johnston, 1953). 이러한 현상을 반

영하듯이 통영의 일부 영세어민들은 청진까지

가서 정어리 조업을 한 경우 (Dong-A Ilbo,

1938.07.13.)도 있었다고 한다. 갈치(大刀魚)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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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신문기사에서 거의 언급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어획고를 올렸

을 것으로 추정한다. 

3. 어업조합관련 현황

현재 우리나라 최초의 어업조합으로 간주되

는 거제한산가조어기조합(巨濟閑山加助漁基組

合)과 거제한산모곽전조합(巨濟閑山毛藿田組

合)이 통영인근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당시 지역

의 어업조합에 대한 논의가 상당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당시 조합에 대

한 연구는 일부의 연구(Kim & Choi, 2013; Lee,

2015)를 제외하고는 연구관련 자료수집의 태생

적 어려움으로 상당히 부진한 실정이다. 연구에

서도 언론매체에서 다루어진 기사들을 수집하

였으나 조합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사는 거의 찾

기가 어려웠다. 

Table 7은 1934년의 통영지역 어업조합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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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 호

Source : Revised and analyzed based on Table 6.

Fig. 3. Major Fisheries Catches Trend of Tongyeong.

Table 7. Budget of Fishermen’s Association in 1934 (won(圓))

Source : Chosun Ilbo, 1934.06.19.

Fishermen’s Association Budget(1934)
Current Value(2015.04, ￦)

Rice based PI based

GeoJe 100,383 1,170,430,857 454,177,306

HanSan-Myeon 19,768 230,488,003 89,439,218

SanYang-Myeon 35,160 409,953,368 159,079,467

SaRyangDo 31,532 367,652,150 142,664,782

YokJiDo 40,476 471,936,078 183,131,413

GaJoDo 6,063 70,692,471 27,431,707

JangSeungPo 22,455 261,817,488 101,596,400

NamPo 51,662 602,360,947 233,741,849

KwangDo Anchovy 98,802 1,151,996,947 447,024,160

Sum 406,301 4,737,328,309 1,838,286,302



련된 기사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연간예산액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표에서 보면 당시 통

영인근 지역의 어업조합과 한해 예산금액으로

거제어업조합 100,383원 , 한산면어업조합

19,768원, 산양면어업조합 35,160원, 사량도어업

조합 31,532원, 욕지어업조합 40,476원, 가조도

어업조합 6,063원, 장승포어업조합 22,455원, 남

포어업조합 51,662원, 광도온망어업조합 98,802

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전체 어업조합의 예산액

합은 40만원 정도로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생산

자물가지수 기준으로는 약 18억, 쌀가격 기준으

로는 약 47억 정도의 수준으로 언급되고 있다.

단순하게 이러한 예산금액을 기준으로 직관

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1933년 영일어업조합

의 계 획 예 산 이 269,309원 (Dong-A Ilbo,

1933.04.01.)으로 되어 있고, 1935년 강릉연해수

산의 계획예산이 28,000여원으로 기록(Dong-A

Ilbo, 1935.03.20.)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본다

면 당시 통영지역의 어업조합의 규모는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영일어업조합의 경

우, 1914년 12월 8일에 설립되었으며 당시 우리

나라 청어 생산량의 70%가 어획되었던 것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어업조합(Kyongbuk Ilbo,

2014.12.09.)이었으며, 강릉연해수산은 인근 군

내의 생산량의 40%를 점유하는 중간 정도 규모

의 어업조합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이러한 어업조합의 상황과는 다소 대조

적으로 당시 대표적인 수산유통기관이라 할 수

있는 통영어시장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국수산지(Lee et al., 2010)

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통영어시장의 경우, 일본

인 33인과 한국인(당시 조선인) 2인의 조합인 통

영어시장 조합이 1907년(메이지 40년) 4월 1일

에 설립하여 경영하였으며, 자본금은 5,000원으

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

로 운영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34년의 기사

(Dong-A Ilbo, 1934.10.16.)에서도 통영지역의 어

획고 중에서 약 14%정도가 어시장을 통해서 유

통되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당시 수산유통기관에 대한 역할에 대

한 부분도 향후 추가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부

분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 카시이(香椎)가 주도

적으로 경영한 부산수산회사의 통영지점의 존

재하였고, 이 회사의 매출이 연간 30만원을 넘는

것으로 기록(Maeil Sinbo, 1935.10.13.)되어 있다

는 점과 통영조합어시장에서 통영지역으로 유

통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어류 수용장(收容場)

의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한국수산지의 기록

(Lee et al., 2010)을 참고한다면 통영지역의 일제

강점기 당시의 유통구조는 크게 일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수산회사를 통한 유통, 일부 전통적인

객주나 지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 해상

에서 양륙하지 않고 부산이나 마산과 같은 지역

으로 운반되거나 매매되는 방식의 유통의 형태

로 운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36호에 의거하

여 객주상 및 회사경영 시장의 개설을 금지하고,

수산물 유통에 대한 통제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특정 구역만을 수산물 판매장으로 하는, 소위 의

무상장제를 실시하였다(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5b)는 점에서 일본자본의 수산유통 독

점화와 선상에서 바로 유통시키거나 비공식적

인 경로의 비율이 상당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4. 통영수산품평회

일제강점기에 개최된 대부분의 수산품평회는

지역의 어업과 수산업의 실적을 홍보하고 수산

개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산과 관련된 다양

한 생산물, 가공품, 제품 등을 대상으로 지역에

서 개최된 행사(Kim, 2007)이다. 총독부관보에

근거하면 최초의 품평회는 Fig. 4에 나타나 있듯

이 1913년 강원도지역에서 개최가 공시된‘강

원도 연안 영동 8개군 연합 수산품평회’로 추정

된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15).

이후 강원도 지역에서는 다음 해인 19014년에

다시‘강원도 영동 6개군 연합 수산품평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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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칭으로 개최가 공시된 기록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5a)이 있다. 

이후 이러한 품평회는 1921년 강원수산품평

회, 1922년 원산수산품평회, 함남수산품평회, 통

영수산품평회 등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가 되었

다(Lee, 2010). 그러나 이러한 품평회는 이후 수

산공진회라는 일제의 어업수탈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써의 성격(Kim,

2007)이 강했고, 일본제국주의 총독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관영(官營)행사의 성격이 상당히 강했

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러한 수산품평회 중에서 당시 언론매

체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당시 식민지 조선인의

참여가 상당히 높아서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되

는 것이‘통영수산품평회’이다 . Kim(2007)과

Lee(2010)의 연구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있지

만 , 본 연구에서는 당시 언론매체의 기사들

(Dong-A Ilbo, 1922.09.22.; 1922.10.16.; 1922.10.

25.; 1922.10.27.; Maeil Sinbo, 1922.10.16.)을 중심

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통영수산품평회는 1922년 10월 21일부터 30

일까지 개최되었으며, 개최당일과 그 다음날에

1만명 이상이 참관한 당시로는 지역의 대규모의

행사였다. Fig. 5는 당시 행사에 대한 내용을 다

루고 있는 기사인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

체 행사는 두 군데의 장소에서 병행하여 진행이

되었는데, 제1회장은 5,000〜7,000평의 규모로

통영신축어시장(吉野町)에서 1,884점의 각종 수

산관련 제품들이 전시되었다. 제2회장은 현재의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부지(曙町)에서 수산

회, 포경회사 등에서 출품한 참고품, 어획 보고

서, 사진 및 통계자료와 같은 교육적 자료들을

전시하였다. 행사는 수산품의 전시와 함께 낚시

대회, 영화상영, 백일장과 같은 다양한 문화행사

도 병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행사를 위해

서 민관이 모두 동원되어 협찬회를 조직하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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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The Japanese Residency-General Documents(1913.09.08.),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2015)

Fig. 4. The First Official Notice for Fisheries Exhibition.



경비 15,000원 가량을 예산으로 개최되었다. 

한편, 선행연구(Lee, 2010)에서는 통영수산품

평회에 대해서 수산업적 의의를 당시 통영의 수

산업 종사자 중에서 다수를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었고, 수산관련 고등교육기관인 수산전습소

(현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의 설립을 배경으

로 일본의 수산업 위세를 알리기 위한 행사의 성

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멸치로 대표되는 통

영어업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에 적절

한 것이었다고 논증하고 있다. 

특히 이 행사는 바로 다음해인 1923년 부산에

서 개최되는 조선수산공진회의 사전행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

하 수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

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

한 것은 동아일보의 기사에서 선진 수산 기술을

가진 일본의 대한제국 침탈에 대한 자괴적인 논

조가 언급되고 있으며, 주체적인 수산분야의 투

자와 수산업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

(Dong-A Ilbo, 1922.10.25.)을 참고할 수 있겠다. 

한편, 통영수산품평회가 가지는 긍정적인 차

원에서의 의미로는 다른 수산품평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국인(당시 조선인)의 참여가 월등

하게 높은 행사였고, 단순한 수산관련 제품의 홍

보와 판매에 그치지 않고 수산교육과 관련된 행

사를 병행하였다는 점이 가장 주목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특히 수산전습소에서 행사를 개최

하여 수산관련 교육과 관련 자료들을 대내외적

으로 홍보함으로써 당시 고등수산교육의 정책

적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행사라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어업과 수산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지금

까지 다양한 주제와 이슈에 대해서 이루어져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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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Dong-A Ilbo, 1922.10.25.

Fig. 5. Fisheries Exhibition in Tongyeong.



지만, 수산업의 역사적 관점에서의 접근 특히 일

제강점기의 어업과 수산업에 대한 연구는 일부

주제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수행이 되어 왔다. 연

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일제강점기하

대한제국의 어업과 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동

향을 살펴보고, 당시 수산업의 거점기지라 할 수

있는 통영지역과 관련된 이슈와 현황들에 대해

서 조사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일제강점기하의 어업과 수산

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일본제국주의의 침탈과 약탈로 인한

당시 대한제국의 어업이나 수산업의 상황은 상

당히 열악하였고, 일본어업인 중심의 대규모 자

본에 의한 어업침탈이 상당하였다는 것이다. 특

히 경남의 경우에는 일본 선진기술을 앞세운 대

규모 어업자본가들의 진출과 이에 편승한 어업

자원의 과도한 어획으로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

는 점이다. 또한 일본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경

우에는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일부품목에 국한

된 양상을 보이다가, 일본자본가들의 본격적인

진출시점인 1920년대에는 대부분의 품목에 걸

쳐서 증가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즈음에는 일본으로 수출되

는 수산물의 양은 엄청나게 폭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제강점기의 통영 수산업은 상당

한 수준이었으며, 특히 경남지역 어획고의 1/3

이상, 어업인의 40% 이상이 거주하는 수산업의

중심지로 그 입지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어종

별 어획고에서는 당시 주력어종이었던 대구는

일제강점기 동안 어장관리와 소유권 분쟁, 자연

적인 환경의 변화, 선진어업기술을 통한 무차별

적인 많은 어획 등의 이유로 어획이 지속적으로

좋지 않았으며, 멸치의 경우에는 3－4년을 주기

로 풍흉을 반복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당시 통영의 어업조

합의 규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규모

가 큰 편에 속하였으나 자체적인 유통기구의 운

영이나 민족자본 중심의 수산유통기관의 존재

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에 통영에서 개최된

통영수산품평회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적 의도

로 개최되었던 것이었지만 당시 다른 품평회에

비해서 한국인(조선인)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

았으며 그 주최와 운영에 있어서도 다수가 한국

인(조선인)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수산품의 전시와 함께

수산관련 교육과 관련된 행사가 병행되었다는

점도 수산업사(水産業史)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

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으로는 앞에서

도 언급하였지만, 본 연구와 같은 역사적 관점에

서의 연구들이 가지는 태생적인 자료의 양적인

한계, 구체적인 근거 자료의 접근성 문제와 같은

것을 들 수 있으며, 당시 언론매체의 완벽한 객

관성 검증을 위한 교차확인과 같은 부분도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의 일본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자료들을 추가적

으로 분석에 포함하지 못한 것도 다소 부족한 부

분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의 시기별

로 해당 자료를 분석하고, 대한제국 전체와 경남

지역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과 연구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향후 이에 대한 보완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전의 연구들에서 거

의 논의되지 않았던 일제강점기의 수산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당시 수산업의 대표적인 지역

인 통영을 중심으로 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논

의를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요 어업

거점지역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추가적인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당시의 주요한 다른

이슈들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연구 또한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를 위해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관련 연구 인력에 대한 확

보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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